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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부평야지 논 봄감자의 종서 크기에 따른 파종 및 수확 시기별 수량 및 상품성

박정화1*, 양운호1, 김숙진1, 강신구1, 최종서1, 김인경1

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,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

[서론]

쌀 생산조정의 일환으로 논에 벼 대체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고, 최근 소득이 높은 봄감자를 재배하는 면적이 

늘고 있다. 그러나 문제점 중 하나는 홍수출하에 의한 가격하락이다. 따라서 본 연구는 중부지역의 논에서 감자를 조기에 

수확하고 상품성을 높여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종서 크기를 달리하여 조식과 적식에 파종하여 수확시기별로 수량 및 

상품성을 비교하였다. 

 

[재료 및 방법]

수원의 논 시험포장에서 봄에 품종 수미를 파종하였는데 종서의 크기를 대 42g, 중 33g, 소21g 3종류로 하여 조식은 

2017년 3월 14일에, 적식은 3월 24일에 파종하였다. 수확시기는 조기 수확인 6월 8일부터 만기 수확 6월 28일까지 

7일 간격으로 4회 수확하여 처리별로 수량 및 상품성을 조사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주당 괴경 총개수를 보면 파종시기로는 조식보다 적식이 많았고, 수확시기로는 조식, 적식 모두 6월 14일(파종 후 조식 

92일, 적식 82일) 수확구가 다른 수확시기 보다 다소 많았다.

종서 크기별 파종 및 수확 시기에 따른 상품(80g 이상 괴경 수)은 조식의 경우 6월 14일 수확구에서 상품이 가장 많았고 

수확시기 모두 종서 크기 대, 중, 소 순서로 상품수가 많았다. 적식의 경우 일정한 경향은 없었고 6월 21일 수확 이후에는 

대 크기보다 중, 소 크기 종서에서 상품수가 많았다. 

일반적으로 밭에서 종서 크기가 30g이 좋다고 하나 중부 평야지 논에서는 종서크기를 40g이상으로 조식하여 6월 중순경

에 수확하는 것이 상품성이 높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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